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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조성 등 
국산목재 이용 확대

-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친환경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 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고 홍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등 자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에는 나무가 생장할 때 흡수한 탄소를 머금고 있어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 가구 등은 ‘탄소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산

목재 이용 시 탄소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정돼 직접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소재에 비해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소요가 적고 단위 무게 대비 강도가 철근·콘크리트 대비 많게는 

400배까지 강해 미래 건축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광역시에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상 7층 규모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조성중이다.

  또한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촉진할 수 있

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학교시설 등 공공

건축물이 목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시 목재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늘봄

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원활한 원목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

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이 높은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산림

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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